
                                                         

제8회 KT&G 상상실현 콘테스트 – 수기 부문 

 

작품 제목  

해봉이여 영원하라 - 제 36차 아름드리 해외봉사단 3조 조장 이동호 - 

수기작성 (공백포함 5,000자 이내) 

2017년 7월 7일 우리는 청춘이라는 이름 아래 캄보디아로 떠났다. 2013년 말 협력동아리 대표로서 

KT&G복지재단에서 활동을 시작했고 군 제대 후 4년만에 36차 해외봉사 단원으로 지원하게 된 나는 바라고 

바랬던 캄보디아로 떠나게 되었다. 어찌 보면 활동시작이래 해외봉사 가는데 4년이 걸렸으니 나름 지금까지 

달려온 나 자신에게 고생했다는 마음이 앞서면서도 설레기 시작했다. 5월 19일부터 20일 36차 아름드리 

해외봉사단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나는 4개조 중 3조 조장이 되었다. 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여러 일을 해왔지만 

이번만큼은 낯선 환경으로 가야 되는 만큼 책임감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사람은 모이면 

모일수록 강해진다고 했던가, 3조 조원들과 2달여간 밤을 새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하고 기나긴 

준비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신감과 유대가 생겼고 우린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많이 부족했던 

조장을 열심히 도와준 3조 조원들, 해외봉사를 준비 모임들에 모두 나와 자리를 지켜주었고 준비가 수월하게 

진행되다 보니 모두가 힘을 합쳐준 것에 대해 굉장히 고마웠다. 또 준비기간에 빠질 수 없는 이야기가 있다면 

조장들 얘기가 빠질 수가 없다. 1,2,3차에 걸쳐 검토가 진행되다 보니 한창 계획서 검토 막바지에는 시험기간이 

겹쳤다. 새벽 3시가 넘어서까지 조장 단체 톡방은 시험 공부, 계획서 검토를 하면서 식을 줄 몰랐고 4명 다 잠은 

못 잤지만 이때만큼은 서로의 유대감이 우리를 지탱해주던 힘이 되었고 잊을 수 없는 순간 이었던거 같다. 서로 

다독여가며 일하던 그때도 너무 그립지만 이 당시에는 빨리 캄보디아로 가고 싶었기에 그런 고생들을 뒤로 하고 

리허설과 물품정리까지 무사히 마쳤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출국일, 다들 왁자지껄 떠들며 비행기를 타고 

엔진소리에 설레는 마음을 고스란히 담은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베트남을 경유해서 캄보디아에 착륙했고 

그날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봤던 노을 지던 풍경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다. 

 

 



                                                         

 

다들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속에서 숙소에 도착했고 첫날 여유가 좀 있었지만 나는 조장으로서 내일 첫 수업의 

시작 끊어야 하는 입장, 긴장되면서도 떨리기 시작했다. 첫 수업이었던 이름표 만들기 수업, 긴장된 모습 속에서 

준비했던 만큼 보여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아쉬운 마음 속에 마쳤던 첫 수업 때문에 스스로 자책했지만 

조원들은 달랐다. 모두가 다가와 “첫 수업인데 정말 고생 많았다고.” , “시작 잘해줘서 다들 잘할 수 있을 거 

같다고. 그렇다. 우리는 하나였다. 우린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기에, 우리가 다 같이 준비해온 모든 것이었기에 

우리는 공감하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기로 마음을 같이 했다. 봉사 첫날 수업이 끝나고 마음이 좀 놓였다. 

남은 7일 동안의 교육봉사도 해 볼만 할 거 같았고 첫 날이라 힘들었지만 다들 활동 중에 재미를 더하기 위해 

시작한 마니또 편지를 쓰는데 열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가서 재미있기도 했다. 본격적인 노력봉사는 

이틀째부터 시작했는데 페인트 칠 작업을 하기 위한 선행 청소 작업 이후 각자의 위치에서 페인트를 칠하고 

붓질을 하면서 칙칙했던 건물을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아름다운 건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도서관 건축 

작업은 오전 내내 몸만 쓰다 끝나는 경우가 많아 다들 일이 끝나고 나면 녹초가 되기 일쑤였고 그대로 수업을 



                                                         

들어가곤 했다. 5일차 작업은 최고로 힘들었던 날이 아닌가 싶다. 돌을 나르고 삽질하는데 시간은 야속하게 

가지도 않고 묵묵히 작업만 하던 도서관 팀, 그날 저녁 전체 피드백 회의를 할 때 노력봉사 부분에 대해 

발표하는데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더 이상 할말을 잇지 못했다. 진짜 고생밖에 안 

떠올랐기에... 사람들이 옆에서 울지 말라고 그랬는데 안 울었지만 우는 척하기로 했다. 중간에는 식사당번을 

하루 하기도 했는데 우리 식‘4’팀 콤비는 자비가 없었다. 다들 요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쇼핑하는 것까지 너무 

잘 맞고 서로가 도와주며 챙기고 부채질 해주다 보니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척척 진행되었다. 그러다 보니 

식사당번도 순식간에 지나가버렸다. 계속 지나가는 나날 속에서 교육봉사, 노력봉사, 식사당번 각자의 역할을 

하며 우리는 최선을 다했지만 항상 즐거울 수만은 없었다. 일을 하면서 힘들었고 수업을 준비하면서 잠을 덜자고 

낯선 환경에서 지내던 해봉이들은 점차 지쳐갔고 자신도 모르게 서로에게 아쉬운 부분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우린 하나였기에, 일이 끝나면 서로에게 음료수를 나눠주고 쉬는 시간 중간 중간에 춤 연습을 하면서 힘든 

마음을 다 같이 날렸고 아이들의 미소를 바라보며 모두가 다 같이 웃었고 서로서로의 수업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주고 마니또 미션을 수행하면서 서로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었고 일과 수업을 하고 온 해봉이들에게 

식사당번들은 각자의 컨셉과 메뉴를 잡고 즐겁게 해주었으며 서로서로가 각 자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파이팅 

해주었기에 해봉이 모두가 너무 소중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하나였기에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수업이 막바지에 이를수록 완성되어가는 우리들의 결과물들도 기대를 높여가고 

있었다. 완성된 벽화는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도서관이 완공되었을 때는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어느덧 봉사 8일차를 넘어 막바지 운동회를 맞이했다. 3조였던 운동회팀장님 고생하는 걸 옆에서 다 지켜봤더니 

대신 눈물이 앞을 가렸다. 먹구름이 잔뜩 껴 비가 올까 노심초사했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고 아이들의 

학예회, 운동회, 그리고 해봉이들이 아침 저녁으로 준비했던 아이들을 위한 무대를 끝으로 운동회가 끝났다. 

그때부터 슬슬 해봉이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 했던 거 같다. 교실에 모여 아이들과 작별인사 하는 시간, 

8일동안 정들었던 아이들을 뒤로하고 가려 하니 마음이 짠하긴 했지만 고학년들이라 그런지 아이들이 울지는 

않았다. 그래도 다른 조는 눈물바다였기에 조금은 울어줬으면 했는데... 아쉬움과 그리움을 간직한 채 추억을 

같이 했던 아이들과 통역사 선생님들께 작별 인사를 하고 우리는 숙소로 돌아오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아이들아, 너희들과 함께였기에 더욱 더 소중한 추억이었고, 우리에게 환하게 웃어 주던 너희들, 우리에게 꽃을 

가져와 머리에 꽂아주던 너희들, 우리를 따라 뛰어오면서 반갑게 안아주던 너희들, 너희들이 있었기에 더욱 더 

값진 시간이었다. 얘들아 사랑해’ 

 



                                                         

숙소로 돌아와서 처음 나간 캄보디아 거리, 고기를 실컷 먹고 모두의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지금까지의 좋았던 

추억, 힘들었던 추억을 모두 간직한 채 문화탐방의 날을 맞이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캄보디아 

관광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 많은 사진들을 남겼던 앙코르와트,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노래를 흥얼거리게 

해주던 툭툭이, 여러 유적지를 돌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고 모두 오랜만에 맞는 휴식 시간에 맛있는 음식들을 

나눠먹으며 우리만의 추억을 쌓아나갔다. 특히 우리 3조는 뭉치고 흩어지는 게 어찌나 빠르던지 사진만 찍으려 

하면 어디서 나타나 단체사진을 찍고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덕분에 수많은 사진, 수많은 추억, 수많은 

인연들을 간직한 채 문화탐방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 특히 캄보디아의 팝 스트리트는 문화충격의 

현장이었고 마사지 받는 시간은 해봉이들과 여러 진지한 대화를 하면서 더욱 더 친해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 

귀국하기에 앞서 받다 보니, 단순히 마사지가 아니라 여기까지 달려오느라 고생했다는 의미의 ‘휴식’ 이었던거 

같다. 

 



                                                         

이렇게 캄보디아 해외봉사 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다. 처음 시작은 두근거렸고 힘든 나날을 거쳐 캄보디아에 

도착하면서 하나라는 마음으로 이 모든 시간을 이겨내 온 우리, 힘들었지만 힘들었기에 더욱 의미 있고 소중했던 

이 시간들,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꺼풀 더 벗어 던지면서 나름 진지해졌던 시간들을 

뒤로 한 채 우리는 7월 19일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비행기 안에서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편지도 쓰고 한국에 

도착한 뒤의 미래를 나누며 다 같이 잠들었던 36차 해봉이들, 한 여름밤의 꿈처럼 우리의 해봉이들의 청춘, 제 

36차 아름드리 해외봉사는 이렇게 막을 내렸다. 날이 좋아서 다 같이 웃고 떠들며 청춘을 불태웠고 날이 안 

좋아서 서로 우산을 씌어주고 날라가던 빨래들을 붙잡으며 들어오고 날이 적당해서 좋은 사진들을 많이 남기고 

캄보디아에서의 추억을 가슴속에 묻었다. 이렇게 우리들의 캄보디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다. 그리고 

해봉이들, 우리 모두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한다. 

 

 


